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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문답으로 말씀 이해하기

1. 	�사도요한은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를   이라고 말합니다

(8절).

2.	� 초대교회를 공격하는 잘못된 가르침 중의 하나가  였습니다.

3.	� 성도는 모든 죄를 사함받았지만 아직도  와  를 사랑하는 경향이 있습

니다.

4.	� 성도가 죄와 싸우며 거룩한 모습을 갖춰 가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5.	� 항상 죄와 싸우며 거룩을 이루려는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6 함께 하는 기도  
오늘의 말씀을 통해 깨달은 내용을 함께 나누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7 주기도문	

죄가 없다고 말하면

4 말씀 이해하기

초대교회를 공격하는 주요한 이단적인 가르침은 영지주의였습니다. 영지주의는 하나님으로

부터 신비한 영적 지식을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또한 영과 육을 나누고, 

육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는

다면, 성도는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다는 이상한 주장을 했습니다. 사도요한은 이 영지주의 

기독교인들의 주장을 반박하여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합니다(10절). 여기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도가 예수님을 믿을 때 모든 죄

를 사함받았다면 회개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성도는 예수님을 믿을 때 모든 죄를 사함받았습니다. 또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도가 되

었다면 그가 죄를 범한다고 하여도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성도는 예수의 의를 덧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적으로는 아직도 부패와 죄를 사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부패와 

죄를 사랑하는 마음은 성도가 일평생 싸우며 정복해 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성도는 이 부패와 

싸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도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함께

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를 힘입어 성도는 죄를 죽이며 거룩을 더해 갑니다.

이렇게 죄와 싸우고, 거룩한 성도의 모습을 갖춰 가는 것을 회개 라고 합니다. 성도는 회개하

면서 자신의 부족함과 부패를 애통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죄를 이길 수 있는 은혜를 간구

합니다. 그로 인하여 점점 거룩한 성도의 모습을 이루어갑니다. 회개는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

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이미 천국을 보장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회개를 통하여 

성도는 더욱 하나님의 백성에 합당한 거룩한 사람이 되어갑니다.

1 기도

3 말씀 읽기  요한일서 1:8-10

8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9 	�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

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10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

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2 찬송 날 구원하신 주 감사 (1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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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원론

일년일독
성경통독Tong 353 히브리서 11-13장┃삶으로 증거되어야 할 이름, 예수┃믿음의 조상들을 본받아, 예수님을 바라보

며 잠시의 고난을 인내할 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